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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관리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지도자에게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지도자로서 소그룹 구성원들의 헌신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빌헐 목사의 신간 “온전한 제자도”(국제제자훈련원) 제9장 “제자도에서 소그룹이 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정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 책임과 지원을 확립하라 

상호 책임은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면 귀에 거슬리는 말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 중에는 우리가 서로 도와 우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곧 연단을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들에 열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단은 개인의 특징이자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연단을 받음으로써 개인도 연단을 받습니다. 

소그룹 지도자로서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며,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계획을 수립, 공동체가 받는 연단이 곧 개인이 받는 연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구조를 세우라 

소그룹 지도자인 당신은 몇 가지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소그룹이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그룹 언약은 거의 모든 그룹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생활을 규정할 언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케케묵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말 그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 표명이 쓸데없는 일이라면, 그 어떤 선서도 그것이 법정 선서든, 아니면 혼인선서든 무의미합니다. 언약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는 바를 종이 위에 기록한 것입니다. 

3. 문제들을 해결하라 

일단 소그룹 지체들이 헌신하면, 소그룹 지도자들은 책임을 지고 지체들이 헌신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책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체들의 헌신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임을 유념해야합니다. 소그룹 지도자들에게는 선량한 청지기로서 지체들의 헌신을 관리해야 할 거룩한 소임이 있습니다. 

(1) 지체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짚고 넘어가라 

언약 위반이 있을 경우, 그날을 넘기지 말고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만일 시간이 흘러가도록 그 문제를 방치해 버리면, 당신은 소그룹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룹 지체들이 모임에 빠지고, 주어진 과제를 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일에 비판하는 마음을 품고, 불행을 지도자들의 탓으로 돌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체들의 헌신 속에서 이런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도자인 당신은 빨리, 그리고 자주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틈새가 나중에는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 줄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들을 즉시 처리하면 쉽게 풀립니다. 사람들을 늦게 연단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2) 지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일을 즉시 처리할 수 없으면, 용서를 구하라 

어떤 지체가 언약을 어겼는데 소그룹 지도자가 이를 즉시 시정하지 못해서 자신과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지도자는 먼저 그룹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소그룹 지도자가 먼저 언약을 어긴 지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먼저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도와드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체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용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야말로 헌신하지 못했으니 당신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속과 은혜와 용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면이요, 더욱더 가까운 사귐과 강력한 헌신이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사람이 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할 능력이 없는지 분별하라 

만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헌신할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헌신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첫째,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롯해 모든 이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둘째는 두려운 마음과 그 일에 반대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결합한 경우입니다. 반면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또는 그들 스스로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영혼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늘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자라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진정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간도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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